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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생명들을 구하라.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 내말은 생명이다.]말씀이 선포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생명들을 보며 통곡하는 심정과 아픈 마음이 더욱 느껴져서 생명에 대한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전에 

꼭 찾아야할 생명,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생명, 신부로 꼭 데려가고 싶은 생명들을 다 찾아드리고 싶다고 기도했습니

다. 

기도는 생활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주간에는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함과 생활속에서 계속 대화하며 기도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 지옥 못가게 구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

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100% 생명 구원해주실 것을 절대 믿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2009.9.22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때를 알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나와 영으로 일체 되는 자. 정녕 너의 날 하루가 천년같이 

되어질 것이다. 너의 육신으로는 너의 육신의 날로는 죽을 때까지 다해도 못 이룰 생명의 역사가 나와 영으로 일체될 

때 정녕 일어나리라. 영으로 하여라. 목숨 다해 행하여라. 오늘 나와 더욱 일체 되어라. 정녕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생명

의 역사 일어나리라. 하루가 천년 같은 생명의 역사니라. 내가 한다. 나와 같이 목숨 걸고 행하여라. 내 아버지 앞에 우

리 목숨 걸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실천해 보여 드리자. 하자! 하자! 나와 같이 하자.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너희 마음에 

사랑이, 너희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하게 되리라. 사랑하니 나와 같이 하자. 

(이날 전도해서 예수님 말씀을 꼭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악착 같이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과 계속 대화하며 기도하였고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이지 여쭤보았습니다. 재림과 예수님 심정에 대해서 직접 외

쳐주라는 감동을 받았고 발걸음을 인도해주셨습니다. 걸음을 멈춘 순간 오른 손에 강한 진동이 왔고 한 생명에게 말을 

걸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을 걸게 되었고 그날 전도하게 된 사연과 예수님이 감동을 주

어서 말을 걸게된 사연을 얘기해주었고 재림과 예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 생명이 그날 예수님을 안만났으면 죽으

러 갈 것이라고 하여 놀랐습니다. 

2009.12.9 철야하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증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워하니 2009.12.11 

새벽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증거함이니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 말아라. 나의 말은 위력이 있어 반드시 이뤄지니 절대 

나와 일체되어 믿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리라. 네가 나와 같이 생명을 전도한 그날과 같이 내가 또한 직접 

말씀한다. 나의 심정의 말씀, 너를 통해 외칠 것이다. 이 말씀 외칠 때 절대 믿고 절대 100% 내게 맡기며 나와 일체되

어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까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